
  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회장 자 승  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

추 모 사

 피해자 가족과 일본 국민 여러분, 
황망한 기억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시련의 1년이 지났습니다. 사랑하는 이들
을 그리움으로만 남겨야 하는 안타까움에 한국 불교를 대표하여 재차 위로
의 말씀을 드립니다. 아버지를, 어머니를, 아이를, 내 이웃을 잃은 슬픔을 함
께 나누고자 하였기에, 평등한 우정으로 행복을 베풀자는 따뜻한 1년으로도 
기억되기를 바라며,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부처님 전에 기
원합니다.  

 한일 양국의 국민과 불교계는 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더욱 서로를 이해하게 
되었습니다. 의연히 대처하는 일본 국민의 모습에서 한국 국민은 감동하였
고, 동체대비의 자비사상을 보여준 한국 국민에 대한 일본 국민의 감동은 참
화를 따뜻하게 보듬을 수 있었던 이심전심의 따뜻한 화답이었습니다. 또한, 
양국 불교계의 노력은 그 어느 때보다 신속하였고, 양국의 신뢰를 보다 돈독
하게 해주었습니다. 

 첨단과학으로 대변하는 현시대에도 인류가 직면하는 자연 재해는 예측을 
초월하고 있습니다. 가공할 자연의 힘은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해 볼 수 없다
는 탄식을 낳게까지도 합니다. 이제 우리는 양국의 신뢰를 바탕으로 환경 재
해 극복을 위해 어떻게 힘을 모아야 할 것인지 실질적인 대비가 필요할 때
입니다. 그것이 대지진 피해 1년을 추모하면서 남아있는 우리가 함께 해야 
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앞으로도 한국의 불자들과 국민들은 이웃나라의 아
픔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며, 아물지 않는 아픔에 손 내미는 것에도 주저하지 
않을 것입니다.

 동일본 대지진 희생자 위령제에 참석한 사부대중과 양국 국민들은 한마음 
한뜻으로 대지진으로 희생된 영가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합니다. 서방정토 아
미타부처님의 가피가 희생된 영가와 그 남겨진 가족에게 항상하시길 다시 
한번 기원드립니다. 


